
[보도자료]

제14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양지혜 박사 선정

내일을여는역사재단(이사장 함세웅)은 제14회 〈강만길연구지원금〉 수령자로 한국교원
대학교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양지혜 박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. 

〈강만길연구지원금〉은 신진 연구자들이 진보적 학술성과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
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,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 강만길 선생이 사재를 출
연해 마련한 ‘강만길연구기금’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. 수여 대상은 최근 1년간의 
국내외 한국근현대사 박사학위 취득자이며 지원액은 2천만 원이다. 

강만길 선생은 『분단시대의 역사인식』 『고쳐 쓴 한국근대사』 『고쳐 쓴 한국현대사』 
『한국민족운동사론』 『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』 등 수많은 연구업적을 냈으며 분
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화두로 현실참여에 앞장서 왔다.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재임 
때인 1980년 신군부세력에 의해 해직당해 4년간 고초를 겪기도 하였으며, 상지대 총
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 청
산에도 크게 기여했다.

올해 수령자인 양지혜 씨는 2020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「일제하 일본
질소비료(주)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」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.(지도교수 : 박
찬승)
심사위원회(위원장 김성보 연세대 교수)는 선정 사유로 “이 논문이 일본질소 흥남공장
을 소재로 공업사, 지역사, 도시사 등의 시각에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하여 공업 정책
뿐만 아니라 지역사회, 환경 문제를 아우르면서 근대의 개발문제와 식민지의 민족문
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”는 점을 들었다. 또 기업, 정책, 지역사회의 동향 등 다
방면에 걸쳐 공식자료는 물론 관계자들의 일기·회고록·증언 등을 발굴·분석하여 입체
적이고 객관적인 논지를 전개한 점도 이 논문의 장점이라고 평가했다.

수여식은 10월 19일(금)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교
육장에서 열린다. 당일 행사는 코로나19-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하며, 
녹화해 유튜브로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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